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칙 (벌칙에 관한 부칙)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이하 한글학교라 칭함)에서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를 
해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 부칙은 학생들의 한글학교내 
행동에 관한 것으로 학교의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한글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알리고, 이러한 기대가 어긋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를 기술한다.  
 
한글학교의 모든 학생은 (1) 안전해야 할 권리, (2) 안전하게 느낄 권리, (3) 배울 권리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고유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학생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사,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 싸움, 밀치기, 물건을 던지기, 물건이나 
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한글학교 교사에게 보고되며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교사는 
학생의 이러한 행위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교사들에게도 알린다. 학부모-교장의 면담이 
있게 되며 그 결과를 담당 교사에게 통지한다. 
 
(2)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한다. 예를 들면 욕하기, 헐뜯기, 겁주기, 왕따, 
성적 희롱, 싸움, 싸움을 유도하는 행위등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모든 행위는 곧바로 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보고된다. 학부모-교장의 면담이 있게 되며 두번이상 이러한 행위로 적발되는 학생은 4주간 
정학 처분한다. 
 
(3) 한글학교에 장난감 칼, 장난감 총등을 소지하고 오는 학생은 경고없이 즉시 4주간 정학 처분한다.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며 담당 교사는 문서로서 징계에 관한 경위를 기록한다. 
 
(4) 한글학교에 칼, 총, 날카로운 물체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오는 학생은 경고 없이 
즉시 퇴학 처분한다. 학부모는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통지되며 담당 교사는 문서로서 징계에 관한 경위를 
기록한다. 이 경우, 학생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퇴학된 학생은 향후 한글학교의 입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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